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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교과서가 없어진다고 한다.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동안 어느 새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학 교과서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최근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 고쳐 쓰거나 새로 써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다. 더구나 요 며칠 

사이 도요타 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사상 최대의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경제학 교과서

가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원래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여왕’이라고도 한다. 다른 어떤 사회과학 분야보다도 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동원해 논리적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그 때문에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 이후 여건

의 변화와 함께 그 본류를 계속 바꾸어 왔다. 1930년대 들어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스 경제학이 

등장해 정부 개입의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그 후 1970년대를 거치면서 고(高)인플레와 고실업에 

대처하는 방편으로 자유방임적 시카고학파가 득세해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정

부의 개입은 작을수록, 그리고 민간의 자율은 클수록 좋다는 사고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학은 또다시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굳게 

자리 잡아 온 이른바 ‘작은 정부와 큰 시장’ 논리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어느 경제

학도 지난 대공황 이후 발생한 대(大)재난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 거시경제학 무용론 또는 

경제학 반성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과연 정부는 작을수록 좋은가? 또 시장은 만능인가? 앞으로 경

제학의 주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케인스학파가 지녔던 주도권이 시카고학파로 넘어갔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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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는 어떻게 될까,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바뀔까, 바뀐다면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궁금증의 도(度)를 넘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왜냐하면 정부

나 기업이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에도 종전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곧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금융위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

라진 게 없는 것 같다. 많은 경우 업계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하고,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 주체들

이 벌써 금융위기 자체를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다. 

여기서 필자가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학 이론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거나 정부 또는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식의 거창한 담론이 아니다. 지금 당장 시중에 나와 있는 한물간 경제

학 교과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 곧 봄이 오고 신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이 책을 사

러 몰려올 텐데. 그런데도 철 지난 불량품의 저자들은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살 만한 책이 없

다고 실망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학생들이 책을 사고 나서야 그 책이 틀렸다고 

얘기할 건가. 아니면 교실에서 책의 내용대로 계속 가르칠 건가. 일반 상품 같으면 리콜이라도 할 

텐데, 왜 책은 그런 것이 없는지. 이래저래 교과서 없는 미래, 즉 교과서 무용론을 재촉하는 것 같

아 씁쓸한 기분이다.


